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기독교와 가치관   성경: 요한복음 14장 24-31절 

Tag: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
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
다 크심이라 
 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
니라 (요14:24-31)   

*기독교 가치관의 특징 

1. 원리나 철학이 아니라 신격과 인격에 대한 강조

1)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격과 인격에 집중됨

2) 계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앙

고백



3)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교회나 교단, 종교성 보다 더 중요

2. 신성에 대한 독창적 계시

가. 전체 우주와 실존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자로서의 신

1) 그리스신화의 영웅으로서의 신이 아님 (마블marvel영화. 신이 일

종의 돌연변이? 신들끼리 결혼해서 다른 신을 낳는다.)

2) 동양적 잡신-귀신으로서의 신이 아님(동양의 신은 우주 초월적이

지 않다. 인간이 대적할 수 있다고 봄.)

3) 인도의 다신교사상처럼 여러 신들 가운데 특정한 기능을 행하는 

신이라고 보지 않음. 

4) 이슬람이나 다른 이단들처럼 인격이 신격의 흉내를 내지 않음.

5) 그리스신화나 동양의 도교처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나뉘어 

있다고 보지 않음.

나. 전체 우주와 인간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신

1) 전지전능하신 분

2)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3) 심판하시고 역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치리하시는 분-가장 독특하

심.

4)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

며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

5) 우주와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주되신 분.

6)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분.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나의 자발적인 감흥이나 끌림이 아니라 원초적인 사랑, 천륜으로서의 

사랑이다.



-사랑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으로서의 말씀에 대한 순응과 신

뢰가 관계형성의 기초가 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는 사람이 지

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양식. 우리가 그 비밀의 전체를 

알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다. 

ex)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관계형성 양식이 기독교 가치관의 특성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

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양식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ex. 아버지와 아들-이런 양식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배려로서의 

단어 사용임-여성분들은 오해 마시라. 침투되어 계시나 섞이지 않으

신다. 겸손과 존중)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삼위일체적 표현 

-보혜사(카운셀러).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약속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

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업적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심.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심.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에 대한 변주곡이지, 다른 곡이 아님. 다른 사상이나 다른 목적이나 

다른 가치관이나 의도의 변형이나 왜곡이 아님. 교묘한 속임수로 우

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함이나, 원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

성을 숨기거나 흐리게 하거나 속이려는 것이 아닌, 원래의 모습을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려는 목적으로 오심.(이단이 아니심)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의도



를 더 잘 파악하고 사명을 감당키 위함임.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
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도 예수님의 것.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

자, 영원하신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평안.

-원수가 나를 죽일수는 있어도 그것으로도 그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자. 그의 의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단련된 성도     성경:  욥기 23장 10절 

Tag:  

욥기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 – 나는 어디로 가든지 

그가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내 단련이 혹독할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더욱 숙련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

라.

-낙심 금물, 교만 금물, 주저함 금물, 게으름 금물, 불평 금물, 만족

하나 안주 하지는 말라. 도전하나 무모하지는 말라. 무모할 경우에는 

주님께 안전을 의지하라. 실패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낙심하

지 말라.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
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엘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
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을 받으리니




